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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범 활개 법질서 흔들

부산지검, 적발 건수 2년새 배 가까이 늘어

공판 중심주의 여파 … 처벌도 관대 사법 불신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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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초 구속된 이모(47)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 첫 성경험'이라는 딸의 법정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처벌의 강도를 약하게 하기 위해 딸의 남자

친구 정모(20)씨에게 60만원을 주고 '예전에 몇 차례 성관

계를 가졌다'는 위증을 교사했다. 이에 정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증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위증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직폭력배와 동업으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적발된 정모(37)씨는 조직폭력배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

해 법정에서 '동업을 했지만 오락실 개장 이후 동업을 끝냈

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위증죄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월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우거나 엉터리 증언을 꾀하는 위증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약식재판을 받는 등 처벌이 미약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진술을 중시해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검찰조서 위주로 재판을 진행

하던 이전의 공판과 크게 달라졌다.  

1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위증사범은 모두 78명으로 이 중 8명이 구속 기소되고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위증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04년 62명에 비해 9.6%,2003년 43명에 비해 무려 81.3%

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전까지 적발 건수가 10건 미만이던 위증 교사범이 지난해에는 18명이나 적발돼 그동안 단순하게 이

뤄졌던 위증이 지시나 대가를 조건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사실의 

왜곡과 억울한 피해자 양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입건된 위증 사범 가운데 △단독재판부 사건 40명(51.3%) △정식재판 청구사건 25명(32.1%) △합의·항소부 사건 

13명(16.6%) 등 심급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폭넓게 위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증 사범의 범행 동기를 분류하면 △친분관계에 의한 경우 45명(57.6%) △금전적 대가 약속 등 16명(20.5%)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 13명(16.6%) △강요와 위협에 의한 경우 4명(5.1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2004년 5년간 전국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원 6천740명 중 61.1%인 4천118명이 벌금형 대상인 약

식재판으로 넘어갔고 정식재판이 청구된 인원은 38.9%인 2천622명에 불과하다.  

형법 152조는 위증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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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로는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해 위증사범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지검 이중재 공판부장은 "사실 왜곡에 따른 사법 불신 풍조 확산과 소송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막기 위해 위증 사범을 철저히 적발,엄정하게 처벌해 '위증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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